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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조선의 슈터.’
창원 LG 슈터 조성민(35)을 일컫는 말이다. 오

랜 기간 국가대표 슈터로 활약하면서 멋진 수식
어가 그의 이름 앞에 붙었다. 국가대표팀의 슈터
로 시원한 외곽슛을 터뜨린 ‘조선의 슈터’도 세월
의 흐름 속에 어느 덧 30대 중반의 베테랑이 됐고
국가대표 자리도 후배들에게 물려줬다.

우리나이로 서른여섯살인 조성민은 프로무대
에서는 아직까지 우승경험이 없다.

‘2018∼2019 SKT 5GX 프로농구’ 정규리그 중
반까지 잠잠했던 그는 2019년 들어 무섭게 3점슛
을 폭발시키고 있다. ‘조선의 슈터’의 재림이다.
1983년생 돼지띠인 조성민은 황금돼지의 해인
2019년, 우승을 통해 농구인생의 황금기를 맞기
를 기대하고 있다.

-황금돼지띠의 해인데, 연초에 운수를 본적이 있나?
“그런 걸 안보는 편이다. 그냥 황금돼지띠의 해라
고 하니까 나에게도 복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마
음이다.”
-12년 전 24살 돼지띠의 해를 기억한다면?
“아마 신인으로 첫 시즌(2006∼2007시즌)을 소화
한 시기로 기억한다. 그 때는 훈련하고 경기 일정
따라다니기 바빴던 것 같다. 꿈에서만 그리던 프
로생활을 하게 됐으니 경기 일정 소화하는 것 자
체에 마냥 즐거웠다.”
-사실 신인 때 조성민은 주목받는 선수가 아니었다.
“드래프트에서 8순위로 뽑혔다. 당시 드래프트
동기 중에서 나랑 이현민(KCC)만 남았다. 그
때는 오랫동안 농구를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.
그냥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
였다.”
-일단 그 꿈은 아주 제대로 이뤄냈다.
“하하, 맞다.”
-신인 때는 슈터가 아니었다.
“그렇다. 상대 스윙맨을 수비하고 속공에 가담
하는 역할이었다. 당시 KTF(현 KT) 감독이었
던 추일승 감독님이 악착같이 수비하는 모습을
보고 뛸 기회를 많이 주셨다. 챔피언결정전에서
는 (양)동근이 형의 득점을 줄이는 수비 역할을
했다.”

-슈터로 자리 잡은 것은 상무(국군체육부대) 제대 이
후다.
“제대했을 때 전창진 감독님이 KT 감독으로 계
셨다. 그 때 모션 오펜스를 배우면서 농구가 늘었
다. 5명이 전부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가는
시스템이었다. 전 감독님이 스윙맨들의 슈팅 훈
련을 위해 만드신 프로그램이 있는데, 그게 엄청
힘들다. 그 연습이 지속되면서 슈팅에 자신감이
생겼다.”
-24살 돼지띠의 해와 36살의 돼지띠의 해를 맞는 사
이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?
“대표팀에서의 경기가 기억에 남는다. 2014년 인
천아시안게임 금메달이랑 그해 여름에 뉴질랜드
와의 평가전은 잊을 수가 없다. 그 때 농구장을 찾
은 팬들이 엄청 많았다. 팬들이 열광하는 모습을
보면서 선수들 모두가 신나서 뛰었던 것 같다. 경
기 이외의 부분에서는 딸이 태어난 것이 가장 행
복했던 순간이다.”
-아빠가 된 이후 생각이 달라졌나?
“지금도 그렇지만, 늘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야
겠다고 생각한다.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나
서니까 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다.”
-2, 3년 전부터 ‘조성민이 노쇠했다’는 이야기도 계
속 나오고 있다. 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떤 심경
인가?
“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.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
해서 몸 관리를 더 잘해왔다. 농구가 잘 안되니 자
꾸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겠는가. 그것도 경
험이고 인생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견뎠다. 이 시
기를 겪으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것을

느꼈다. 그래도 아직은 리그에서 충분히 경쟁력
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.”
-프로에서는 아직 우승 경험이 없다. 신인 첫 해 챔피
언결정전을 갔으니 또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을
것 같은데?
“KT에 있을 때 우승 전력의 멤버 구성을 갖춘 시
즌은 없었지만 플레이오프(PO)는 매번 나갔다.
그래서 ‘플레이오프는 무조건 가는 것’이라고 생
각했다. 최근 4, 5시즌 동안 PO를 못가고 있다. P
O 나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다. 지금
우리 팀이 PO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. 매 경기 승
패에 따라 순위가 바뀐다. 연승을 하면 단숨에 순
위가 올라가지만, 연패하면 바로 하위권으로 떨
어진다. PO 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.”
-전성기 기량을 유지할 때 우승을 해야 할 것 아닌가?
“올 시즌이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와는 다르
게 흘러가고 있어서 아쉽다. 지난 시즌도 아쉬웠
다. LG 이적 후에는 늘 좋은 선수 구성이었으니
까…. 우승을 하고 싶은데 나는 나이를 한 살, 한
살 먹어간다. 다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
다. 우리 팀의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의
미가 있다. 지금 우리 팀 전력이라면 강팀들에게
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.”
-최근 경기력이 좋아진 이유가 있을까?
“선수들이 서로 커버를 잘 해준다. 경기에서 이기
기 위해 코칭스태프도 준비하고 고민하고 노력한
다. 이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져서 경기력이 점점
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. 빅맨들이 스크린도 많이
서주니까 자연스럽게 찬스도 많이 난다. 내가 기
량이 나아질 나이는 아니다. 그보다는 지금의 컨
디션과 감각을 잘 유지해야 할 것 같다. 아까 말했
듯이 황금돼지의 해가 아닌가. 복 좀 많이 받아서
우승했으면 좋겠다.”
-12년 후 돼지띠의 해가 돌아올 때 47살의 조성민은
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?
“글쎄, 너무 먼 이야기라…. 그 때에도 농구계에
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. 프로농구 발전에
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사람으로 나이를 먹어가고
있기를 바란다.” 정지욱 기자 stop@donga.com

“조선의슈터영광되찾고우승도전”
12년 전 돼지해에 데뷔…그땐 마냥 즐거워
신인 첫 해 챔프전…양동근 형 막기 바빴죠

우승하고 싶은데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어가
올 시즌 지금도 늦지 않아…팀 경기력도 굿

12년 후? 농구 발전에 힘 되는 사람 됐으면

2019시즌을 향한 KBO리그 10개 구단의 도전이 본격화됐다. 설
분위기도 잊은 채 스프링캠프에서 뜨거운 함성을 토해낼 그들의
목표는 저마다 디디고 있는 토대가 다르기에 약간씩은 차이가
난다.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고픈 의지만
큼은 같다. 10개 구단의 새 시즌 목표와 처지를 일상에서 종종
접할 수 있는 사자성어로 점검해본다. 하위권으로 뒤처졌던 팀
들의 분발을 기원하며 지난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정리한다.

정재우 기자 jace@donga.com

뀫NC 다이노스=새 기분, 새 마음으
로 명예회복에 도전한다. 창단 첫
최하위로 떨어진 지난해의 아픈 경

험을 떨쳐버려야 한다. 때맞춰 창원NC파크라는 새 집도 마
련했다. 초보 사령탑 이동욱 감독의 현장 리더십과 종종 비
난을 샀던 프런트 리더십이 조화를 이뤄야 다시 태어날 수
있다.

뀫KT 위즈=2015년 1군 합류 이후
‘막내의 설움’을 톡톡히 겪었다. 다
행히 지난해 ‘슈퍼 루키’ 강백호를

얻었고, 처음으로 최하위에서 벗어나는 개가도 올렸다. 인고
의 세월을 지나 ‘막내의 반란’을 일으킬 수 있을까. ‘해태왕
조’의주역이었던이강철신임감독의 내공을주목해보자.

뀫LG 트윈스=2년 연속 ‘전강후약’,
뒷심부족에 울었다. 올해는 달라져
야 한다. ‘DTD의 저주’ 같은 조롱 섞

인 수식어와는 이제 작별할 때도 됐다. 한여름에도 유광점퍼
를 꺼내 입고 열렬히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144게임 페넌
트레이스를 꾸준한 페이스로 달리는 지구력이 필요하다.

뀫롯데 자이언츠=한국시리즈 우승
이 빛바랜 추억이 된지 오래다. 강산
이 세 번이나 바뀔 정도로 기나긴 기

다림에 이제 팬들도 지치고 지루해진 기색이 역력하다. 한국
시리즈 진출마저 어느덧 20년 전의 기억이 됐다. 14년 만에
다시 고향팀 지휘봉을 잡은 양상문 감독의 어깨가 무겁다.

뀫삼성 라이온즈=사상 최초로 정규
시즌-한국시리즈 통합 4연패를 이
룬 명문답지 않게 지난 3년 추락을

경험했다. 더 길어지면 ‘암흑기’라는 평가에 가까워진다. 다
행히 지난해에는 가을야구에 바짝 다가섰다. ‘푸른 피’의 적
통을 물려받은 김한수 감독의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는 일어
서야 한다.

뀫KIA 타이거즈=지난 시즌 그 누구
도 예상치 못한 성적을 냈다. 디펜딩
챔피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갈피를

잡지 못했다. 5위로 가을야구에 턱걸이하고도 팬들의 비난
이 빗발쳤던 근본 이유다. 투수진에서 유독 말썽이 잦았다.
올해는 말이 필요 없다. 2017년의 기세를 되살려야 한다.

뀫키움 히어로즈=구단 소유주가 옥
고를 치르고 선수단 내에서도 사건·
사고가 끊임없었던 2018년을 마치

면서 메인 스폰서까지 바뀌었다. 지난 9년간의 넥센 시대를
마감하고 올해부터 키움으로 재출발한다. 가을야구까지 이
어진 지난해 후반기의 돌풍을 올해도 살린다면 이변이 가능
하다.

뀫한화 이글스=2007년을 끝으로 가
을야구 문턱에도 오르지 못한 채 최
하위를 전전하던 ‘흑역사’를 지난해

극복했다. ‘보살’과도 같았던 한화 팬들은 눈물까지 흘리며
기뻐했다. 구단 역대 최다인 73만4110명의 홈 관중으로 화
답했다. 그 성원에 ‘보은’하는 2019년이 되어야 한다.

뀫두산 베어스=지난해 2위와
14.5게임차의 완벽한 레이스로 정규
시즌 1위를 완성했을 때만 해도 한

국시리즈 우승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. ‘어우두(어차피 우승
은 두산)’가 대세였다. 그러나 충격의 반전이 뒤따랐다. FA
시장에선 국가대표 안방마님도 잃었다. 이대로 물러설 곰이
아니다.

뀫SK 와이번스=올해 목표는 당연
히 한국시리즈 2연패가 되어야 할
터. 트레이 힐만 전 감독과 함께한

2년 동안 ‘거포군단’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었다. 우승의 기
운을 염경엽 신임 감독이 이어갈 수 있을까. 디테일에 능하
고 기지가 뛰어난 새 사령탑의 스타일까지 접목한다면 금상
첨화다.

심기일전
<心機一轉>

고진감래
<苦盡甘來>

시종여일
<始終如一>

하대세월
<何待歲月>

삼전사기
<三顚四起>

유구무언
<有口無言>

신장개업
<新裝開業>

결초보은
<結草報恩>

와신상담
<臥薪嘗膽>

능소능대
<能小能大>

사자성어로 본 2019 KBO리그 10개 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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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띠 농구스타 LG 조성민의 ‘황금돼지꿈’

황금돼지해를 맞은 ‘돼지띠’ 조성민의 올해 꿈은 프로 생애 첫 우승이다. 창원 LG에서 베테랑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조성민은 “황금돼지의 해인만큼 나에게도 복이 깃들었으면 한다”
고 소박한 바람을 말했다. 사진제공 ｜ KBL


